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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스러운 봄 풀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러나 금년에도 봄기운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찬 바닥을 뚫고 올라와 여기저기를 파랗게 수놓고 있는 쑥을 볼 수가 있다. 참 

불가사의한 생명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한 상큼한 쑥잎을 뜯어다 된장을 듬뿍 푼 국물에 넣어 쑥국을 끓여 마시

게 되면 입맛을 잃기 쉬운 봄철에 식욕을 자극해 줌은 물론이고 겨울 동안 부

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줘 봄의 나른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

운 식물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겨주던 귀한 구황식량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에 관심

들이 많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쑥의 효능 때문에 관련 상

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어린 시절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쑥 잎을 일

부러 밟아 뭉개고 다녔던 미안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쑥이 ‘의초’ 또는 ‘천연초’라고 불리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는 작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쑥의 유래와 어원

쑥은 산, 들, 길옆, 논밭 두렁, 빈 집터 등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면 어김

없이 올라와 아무데서나 ‘쑥쑥’ 자란다고 해서 ‘쑥’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되었을 때도 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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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먼저 올라와 그 폐허를 ‘쑥밭’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생명력이다.

그러나 ‘쑥’이라고 불리게 된 어원을 살펴보면 그러한 말풀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몽고에서는 쑥을 ‘수이’라고 부르고, 한반도에서는 ‘쑥’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 규슈(九州) 지

역에서는 ‘후츠’ 혹은 ‘훗’이라고 불리고 있고, 오키나와에서는 ‘후우치’라고 불린다. 이러한 음가

의 변화를 보면 ‘쑥’이라는 말의 어원이 다른 단어들처럼 북방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과 

오키나와에 전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쑥의 원산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발해의 삼신산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과 신선이 많다.”고 기록하면서, 이 

중에 ‘쑥’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이 말이 증명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쑥은 국화과의 다년생 풀이다. 세계적으로는 25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약 30여 종이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그저 참쑥, 물쑥, 인진쑥 등 

몇 가지만 알아도 다행일 듯싶다. 

쑥은 학명으로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라고 하는데 ‘Artemisia’는 ‘희랍신화에 나

오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고, ‘princeps var. orientalis’는 ‘동방의 귀공자 같은’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귀공자’ 같은 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쑥의 역사

쑥의 원산지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기원을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이다. 환웅(桓雄)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신령스러운 풀인 마늘 20통

과 쑥(靈艾, 영애) 한 자루를 주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

고 일렀다. 곰은 이 말을 그대로 지켜서 21일 만에 웅녀(熊女)가 되었으며 나중에 환웅과 결혼하

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건국 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또 환웅이 신시를 건설하고 세상을 다

스릴 때 마늘과 쑥으로 병을 다스렸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 옛날부터 귀한 약초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과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실려 있

는 ‘사자족애’(獅子足艾, 사자발쑥, 잎의 모양이 사자 발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라

는 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 5월에야 강화도에서 발견되어 강화도의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

괴감이 스쳐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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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과 세시풍속

이처럼 쑥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쑥과 관련한 여러 일화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가 있다. 옛날 궁중에서는 쑥을 금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금줄이라는 것은 신성한 곳임

을 표시하고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으며 잡귀의 침범을 막는 목적으로 늘이는 새끼줄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일반인의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새끼줄에 솔가지나 댓잎을 끼우고 아이의 

성별에 따라 남아는 고추, 여아는 숯을 매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궁중에서 아기가 태어나

면 짚으로 꼰 새끼줄이 아니라 쑥으로 꼰 새끼줄을 걸어 놓았다고 하니 쑥은 아귀를 물리치는데

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한편, 단오가 되면 여인네들은 쑥물에 목욕을 하고 또 머리에 꽂기도 했다고 하는데 신선하고 

청순한 아가씨를 일러 ‘쑥향낭자’라고 했다는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쑥과 관련한 세시풍속으로는 무엇보다 먹을거리와 많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구미

를 잃기 쉬운 봄철에는 ‘쑥인절미’, ‘쑥굴리’, ‘쑥전’, ‘쑥단자’, ‘애탕’(艾湯, 쑥을 데쳐서 고기와 같

이 이겨서 빚은 후 달걀을 씌워서 펄펄 끓는 맑은 장국에 넣은 것) 등을 만들어 구미를 돋우게 하

였고, 연한 잎은 1년 내내 튀김을 만들어 강장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쑥절편’, ‘쑥개피떡’, ‘쑥

송편’, ‘쑥경단’, ‘쑥밥’, ‘쑥나물’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써 사용되었다. 

또한 뜸을 뜰 때 사용하는 뜸쑥을 생각하면 약초로서의 위치도 대단함을 알 수 있다. 뜸쑥은 5

월 단옷날 오시(午時, 12시)에 뜯어 말린 쑥의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한다. 손쉽게 지혈제로 이용되

어 코피가 날 때는 비벼서 콧구멍을 막으면 곧 지혈이 되고, 연장에 베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용하면 좋다고 한다. 그 외에도 쑥은 해열, 진통, 해독, 구충작용을 하며, 생즙은 혈압강화와 소

염작용을 하는데도 훌륭하여 예전에는 복통, 토사 등의 치료에도 쓰였다고 한다. 맹자가 “7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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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병에 3년 묵은 쑥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쑥은 예전부터 우리 생활에 많은 공헌을 해 

준 귀중한 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세계 속의 쑥 이야기                                    

쑥의 원산지가 광활하다 보니 쑥과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중국

의 경우, 주(周)나라의 유왕(幽王)이 너무 방탕하므로 이를 우려한 신하들이 3월의 첫 뱀날(上巳

日, 상사일)  곡수연(曲水宴) 때 쑥떡을 바쳤다.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하게 다스려졌으므로 삼짇

날(음력 3월 3일)에 쑥떡을 해먹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대중에게 전해져 삼

짇날의 쑥떡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사기(邪氣)를 쫓는 액막이의 효력이 있다고 믿게 되어, 벽사

(辟邪, 귀신을 물리침)에 이용하는 풍속으로 이어져 3월(음력)의 시식(時食)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이러한 풍습은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삼짇날에 쑥떡을 해먹는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와 5월 5일 쑥을 뜯어 인형을 만들어 문 위에다 걸어놓으면 

요기를 막아준다는 풍속으로까지 발전했다. 6세기경에 나온 중국 호남과 호북의 연중행사를 기

록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바로 이런 기록들이 있다. 이러한 단오절 풍습 또한 한국과 일

본에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풍양속의 전래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한국

의 단군신화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신화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길림성은 ‘조

선족 문화 풍경지구’를 만들면서 선녀봉이라는 봉우리에다 ‘백의신녀상’이라는 ‘웅녀상’을 세워 

놓았는데 오른쪽에는 마늘, 왼쪽에는 쑥을 들게 하여 우리의 성스러운 신화를 호도하고 있다. 

이 ‘웅녀상’ 아래에 있는 설명문을 보면 “환웅족이 만주일대와 고조선 강역(疆域)에서 토착세력

인 웅녀족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환웅족을 만주 지역에 새로 들어온 

민족으로, 웅녀족을 이 지역 토착민으로 보고 웅녀를 조선족의 시조모(始祖母)라 하여 중국 역

사에 포함시키려는 속내를 보이려 한 것이다. 소위 ‘동북공정’의 일환인 것이다. 

아직 학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중국학자들의 치기 어린 연구결과를 그대로 현

장에 접목하고 있는 중국 행정가들의 행태를 보면서, 현재의 중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만 같아 이웃나라인 우리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을 베풀어 주는 ‘쑥’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和諧)와 공생(共生)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